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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를 통해 본

충남의 감염병 발생현황과 정책제언

본 글은 최근 메르스 사태를 통해 재조명된 감염병의 발생 현황 및 관리

대책을 살펴보고, 충남의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목적

으로 함

요   약

  최근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미생물의 적응과 변화, 국가 간 교역 

확대와 여행 증가 등으로 인해 신종 감염병 뿐만 아니라 과거에 사라졌던 

감염병까지 증가하고 있어 공중보건의 위기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고, 뎅기열 및 세균성이질 등과 

같은 해외유입 감염병도 증가하고 있음

  충남은 전국 16개 지자체 중에서 감염병이 아홉 번째로 많이 발생했고,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중 태안군은 인구 10만 명 당 

연평균 감염병 발생자수가 128.85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고, 천안

시가 18.50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음 

  충남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인구 10만 명 당 연

평균 발생자수가 34.05명인 쯔쯔가무시증이었고, 65세 이상의 고령

자가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발생한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 뿐만 아니라 재출현하고 있는 

감염병을 포함한 전체 감염병에 대한 충남도 차원의 대응과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 특히 충남에서 현재 환자 발생이 

가장 많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쯔쯔가무시증은 그 대책이 시급함 

  충남도내 감염병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관리에 대한 

시·도 및 지역보건소의 역할을 확대·강화시켜야 하고, 공공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충남의 공중보건정책 수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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